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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살피심받아

법의가지에의지하여

그자리에나아감에걸림이없으신지요?

부디

한가롭게거닐어자리에앉으소서.

보공양진언

“옴아아나삼바바바아라훔”

빨간사과

당신께

공양올립니다.

그림·글=희상스님

공양

연말연시는술을먹기참좋은시절이다. 회사, 동

문등연일이어지는송년모임에서우리는술과전쟁

을벌인다. 실제술자리를좋아하는한국사람은1인

당연평균소주84병을마시는것으로조사됐다.

술은인간이만들어낸식품중가장매력적인식음

료다. 그래서이에대한찬사도그치지않는다. 그리

스 철학자 플라톤은“포도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선물”이라고말했고, 술을좋아했던이태백에

대해‘이백두주시백편(李白斗酒詩百篇·이태백은

술한말이면시가백편)“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 

한국근대수필가였던김진섭선생님도어지간한

주당이였다. 그의 수필 중에는 술을 소재한 수필이

적지않다. 김진섭선생님은‘취인감후’에서주중(酒

中)의진리에대해이렇게노래합니다.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에이미나는내

가아니고, 너는내가아니다. 그럼으로써참으로그

때에내가비로소내가되고네가비로소네가된다.

우리의 얼굴이 장미화할 뿐 아니다. 이제 만천하가

하나의불그레한화단이다.”

한국인의 주도(酒道)은 철저히‘권하기’다. 일단

붓고 먹이고 본다. 그래서 과음하고 패거리로 진상

을부린다. 그래도어쩌겠가. ‘음주’는어른만이할

수있는, 어른에게만허락된유희인것을.

동서고금을막론하고주정뱅이는어디에나있다.

술을별로많이먹지않을것로보이는이웃나라일

본에도주정뱅이는있다. 일본순정만화가니노미야

토모코의 프로젝트 단편집인〈음주가무연구소〉에

따른다면.

〈천재패밀리주식회사〉, 〈노다메 칸타빌레〉등의

히트 작품을 그린 니노미야 토모코는 초기 단편집

〈음주가무연구소〉에서자신의음주습관에대해위

트 있게 보고한다. 하지만 여류 순정만화가의 음주

행태라고하기에는너무엽기적이기까지하다. 물론

주변에대한민폐는말할것도없다. 이만화의포인

트는‘공감대’와‘호기심’이다. 왕년에술좀먹었던

사람에게는“이사람도이렇구나”를, 술을먹지않는

사람에게는“세상에이런사람도있구나”라는생각

을가지게해준다. 

일본만화계의주당으로잘알려진작가의자전적

이야기라는것도이작품의매력이다. ‘술’과‘주사’

를테마로편집부에술을얻어먹으며만화를그려책

으로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 자신이 정말 술을

사랑한다는것을알수있다. (작품을보면알지만작

가집안자체가주당이다.) 오죽했으면자신의화실

에‘음주가무연구소’를만들고자신스스로소장을

자처했을까.

불교의경우는기본계율다섯가지중에불음주계

(不飮酒戒)가있어음주에대해엄격하다. 그러나재

가자들의경우사회생활을위해부득이술을마시게

될경우남에게해가되지않게적당히마시는것을

허용하고있다. 이를차계(遮戒)라고하는데, 이는본

래죄는아니지만교단의필요상또는다른죄가유

발될것을막기위해경계하는계율을말한다.

이에대해일타스님은“술은사람의마음을혼미

하게만들고우리의근본마음을무명(無明)으로덮

어 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서

“이와같은측면에서본다면술을마시는그자체까

지도본질적인죄가될수있으나주그자체가죄라

고 하기보다는 술에 취하게 되면 살생, 투도, 음행,

망어의성죄를유발한다는속성이더강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차죄로규정하고있는것”이라고설하기

도 했다. 다만 차계는 재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지 출가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말이되면스님들의음주범계사건이끊이지않는

다. 지난해에는한곳에모여밤새음주파티를열어

문제가됐고올해에는조계종총무원장상좌스님2

명이음주운전으로적발돼망신을사기도했다. 이

것이대한민국불교의부끄러운민낯이라면민낯일

수있겠다. 

어찌됐던술을좋아하는필자에게는애초술을정

당히평가하는것은어렵다는게결론이다. 술을싫

어하는 자는 이를 나쁘다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

은이를좋다고할것은자명한사실이다. 이에대한

좋고나쁨은애초우리가논할것은없다. 

먹고난후의결과가중요할뿐이다. 술이란물건

은 본래 그 같이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다.

모두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이기적인‘호불호(好不

好)’일뿐이다.

술은어찌한잔들어가면즐겁기마련이다. 어차

피먹을거라면적정히먹는것이외는다른방도가

없다. 연말연시분위기에자신을잃지말길바란다. 

앞서김진섭선생님의수필을인용했으니그의수

필로글을가름하려한다. 이를보고주자(酒者)는마

음을추스리시길.

“물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고 술은 우리를 즐겁

게만든다. 주도는오직단순히이양자를겸하기위

해물과술을병음하는것이다. 우리는술에즐겁게

취하고 물로 너그러이 깨우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

적에붙어서속기(俗氣)를유수에씻음이다.” 〈끝〉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나노미야토모코의〈음주가무연구소〉의한장면. 예절을중요시한다고생각되는일본에도이런유쾌한주정뱅이
들이있다. 작품에등장하는이야기는모두주당인작가의자전적일화다.  

술은 나쁜가 내가 나쁜것인가

Buddha in Comic & Ani
(23) 니노미야 토모코의〈음주가무연구소〉

日만화계주당인작가의

음주·주사일화를만화로

‘호불호’갈리는음주문화

불교는‘불음주계’엄격해

다만재가자는‘차계’적용

일부스님음주범계‘눈살’

니노미야토모코의〈음주가무연구소〉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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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 석윤

신중탱화


